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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중국 비특수화장품 등록관리제도의 전면 시행

- 등록관리제의 전국 시행으로 심사허가제 폐지 -

- 정부당국의 감독관리 완화가 아닌 사후관리 강화 조치 -

- 수입 및 판매 중단 등 피해 방지 위한 철저한 이해 필요 -

 

 2018.11.22. 상하이무역관 이윤식

자료원: 국가약품감독관리국

□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등록관리제 전국 확대 시행

ㅇ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의 심사허가제에서 등록관리제로의 전환

 - 2018년 11월 9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상하이에서 시범운영되던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제를 11월 10일부터 

전국 범위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발표함.

 - 현행 행정허가 심사관리와 자유무역구 시범운영 등 2가지 방식의 병행을 종료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밝힘.

  ·원문 링크: www.nmpa.gov.cn/WS04/CL2138/331915.html

 - 규정에 따라 특수용 화장품은 육발(育发), 염색(染发), 파마(烫发), 제모(脱毛), 미유(美乳), 보건미용(健美), 탈취(除臭), 

반점제거(祛斑), 선케어(防晒) 등 9종류이며, 이외 화장품은 모두 비특수용 화장품으로 분류됨.

ㅇ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시범운영되던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

 - 2017년 3월, 상하이 푸둥신구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의 심사허가가 아닌 등록관리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히면서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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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둥신구에 소재한 기업법인을 경내 책임자로 지정하고,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푸둥신구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은 심사허가가 아닌 등록관리제로 운영함.

 - 2018년 10월 말까지 등록관리제로 통관한 기업은 323개사이며 2423개 제품이 통관한 것으로 집계됨.

 - 2018년 3월 국무원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운영방안을 톈진, 랴오닝, 푸젠, 허난, 후베이, 광둥, 충칭, 쓰촨, 

산시(陕西) 등 10개 자유무역구에도 확대 운영하도록 비준했으며, 11월 10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함.

□ 관련 내용 및 기대 효과

ㅇ 제품의 수입 전, 경내 책임자에게 수권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등록 후에 제품 수입 

가능함.

 - 2018년 11월 10일 이전에 심사허가를 신청하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접수한 건은 신청철회가 가능함. 철회하지 

않은 건은 원 수순대로 심사를 진행해 허가증이 발급됨.

 - 이미 심사허가를 취득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는 해당 허가증을 기반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허가증 수정이나 

재발급 등도 기존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됨.

 - 기존 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등록제도 규정에 따라 등록을 진행해야 함.

ㅇ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음.

 - 재중책임회사는 제품의 최초 수입 전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등록해야 함.

 - 등록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현 위생허가증 구비서류와 동일).

   ① 비특수용도 수입 화장품 등록 신청표(온라인 작성)

   ② 제품 중문명칭 명명근거(온라인 작성)

   ③ 제품 성분표(온라인 작성)

   ④ 제품 포장(라벨, 설명서 포함) 이미지

   ⑤ 제품품질안전관리요구

   ⑥ 제조공정도

   ⑦ 제품기술요구

   ⑧ CFDA에서 지정한 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⑨ 제품 중 존재 가능한 안전위험물질 관련 평가자료

   ⑩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원이 광우병 발생지 고위험물질 사용 금지 요구 부합 확인서

   ⑪ 제품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내 생산 및 판매 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⑫ 경외 생산기업 생산품질관리 증빙자료

   ⑬ 화장품 행정허가 신고접수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며 등록에 도움될 만한 기타 자료

ㅇ 기업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

 - 등록관리제 하에서는 서류 제출 후 이상이 없을 시 일단 등록이 완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 자격을 부여함.

 - 심사허가제 실시 당시에는 2-3-3으로 준비기간 2개월, 검측기간 3개월, 심사기간 3개월이 소요됐으나, 등록관리제 

하에서는 심사기간 3개월이 5일로 감축돼 기업의 수출까지 소요시간이 대폭 축소됨.

 -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푸둥 외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통관이 가능해져 지역 제한도 없어짐.

ㅇ 등록관리제가 정부의 감독관리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공고에 따르면 각급 약품감독관리부서는 등록 수입된 제품의 사중 및 사후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해관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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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제품 품질 안전정보 및 위법행위 유무 등을 즉각적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됨.

 -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이는 관리방법에서의 

변화일 뿐 감독관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님. 심사‧검사를 뒤로 미루어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힘.

 - 사전에 진행하던 3개월 심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사후심사 단계로 미뤄진 것으로, 감독관리부서는 제품 안전성 등을 

전면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 중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과거와 동일하고 기업은 자체적인 검험검측과 안전성 평가 등 안전보장의무도 그대로 

유지돼 기업의 의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님.

 - 이번 제도의 변화가 정부의 감독관리 완화가 아님을 이해하고 제도에 대해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함.

연관 기사: [상하이시 푸동신구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등록관리제 시행 발표]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56854

자료원: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상하이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 sina, sohu,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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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정보] 베이징 세계 식품박람회 참관기

-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 -

- 다양한 제품개발과 對중국 진출 확대 필요 -

 

 2018.11.27.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개요

ㅇ 지난 11월 21일, 베이징 세계 식품 박람회가 베이징 국가회의센터에서 막을 올렸음.

 - 36개국의 680개 사가 인스턴트 식품, 주류, 조미료, 드링크 및 관련 전자제품을 선보임.

 - 11월 23일까지 3일간 개최된 박람회에 2만6000여 명 관객이 다녀감.

□ 현장 이모저모

ㅇ 한국식품, 해외식품 중 최대 전시 규모 자랑

 - 한국 우수 식품기업 30여 개사가 김치, 김, 유자차, 인삼제품 등 대표적인 K-FOOD와 라면, 한국식 냉동만두 등 

인스턴트식품, 주류, 포도 등을 선보임.

 - 중국 소비자들은 “한식이라면 김치와 불고기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한국식품을 접할 수 있었다”며 

한식의 품질과 다양성을 높이 평가

한국관 전시 부스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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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웰빙, 중국 식품소비 트렌드로 부상

 - 이번 전시회에 견과류, 발효식품, 인삼제품 등 건강·웰빙 식품 대거 전시됨.

 - 젊은 참관객들은 “레저식품도 건강해야 한다”며 “식품은 안전성 이외에도 건강에 유리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

한국 김치(좌), 발효식품(우)에 흥미를 보이는 관객들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유럽, 특히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기업들도 참가

 - 베이징과 같은 1선 도시의 소비자들은 와인, 치즈 등 서양음식에 익숙하지만 동유럽 국가의 제품들에는 생소함.

 - 한편, 이번 전시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동유럽 식품이 차, 와인 등 일부 품목에 제한된 점에 아쉬움 표시

폴란드(좌), 이탈리아(우), 슬로바키아(하) 전시 부스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가정용 스마트 제품 등장

 - 이번 박람회에서 신기능을 탑재한 가전제품(예컨대 야채 재배기)이 선보이고, 전통 가전제품에도 스마트 기능을 

탑재해 식생활에 편리함을 더해줌.

  * 많은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은 가정용 스마트 야채 재배기는 베이징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집안에서 유기농 야채를 키우고자 하는 수요를 겨냥한 제품임. 토양과 물, 온도 등을 정확하게 맞추면 야채 재배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물이 자라는 속도와 수분 또는 영양제 보충 여부를 알려줘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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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스마트 야채 재배기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현장 인터뷰

중국 바이어 인터뷰

Q: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전시품은?

A: 야채재배기와 같은 스마트 제품이다. 식품전시회에서 전자제품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

Q: 중국 식품시장에 대한 평가는?

A: “서민은 음식을 하늘로 섬기다(民以食为天)”는 말이 있다. 그만큼 중국인은 먹는 걸 중요시하며 시장규모가 크다. 

최근 몇 년간 세계 각국 우수식품, 특색 식품이 중국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소비자의 수요가 날로 다양해지고 

요구도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다. 식품 안전은 기본이고 맛이 좋아야 하며 이에 건강, 웰빙까지 더해졌다. 시장 

다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날로 까다로워지는 소비자 입맛 맞추기가 중국 식품시장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Q: 한국 식품에 대한 평가는?

A: 중국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수입식품 중 하나이다. 왕징, 우다오커우과 같은 한인 타운의 한식당을 

통해 베이징엔 잘 알려져 있다. '별그대'로 '한국 치맥' 열풍이 불어 한국 치킨집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새로운 한식 열풍을 일으키지 못해 아쉽다. 신 메뉴 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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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인터뷰(30대 여성)

Q: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전시품은?

A: 발효식품, 건강식품이다. 요즘 베이징은 건조하고 스모그가 심각하다. 독소 제거, 건강한 스낵, 다이어트 등에 

관심이 많다.

Q: 평소에 한국식품을 즐겨 먹는가?

A: 두세달에 한번 정도, 한식당에서 외식하는 정도이다.

Q: 이번 전시회의 한국 식품에 대한 평가는?

A: 한식에 생소하지 않지만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한국 식품을 접할 수 있어 좋았다. 김치 외에 소포장 반찬이 

있다는 것도 오늘 전시회에 처음 알았다. 특히 한국 포도가 당도 높고 맛이 좋아 인상적이다. 그러나 많은 제품이 

중국에 아직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 점이 가장 아쉽다.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은 세계 최대 식품 수입국으로 현재 187개 국가(지역)으로부터 식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품목은 7만여 개, 

브랜드는 1만5,000여 개에 달함.

 - 올해 중국 수입식품 시장규모 4,800억 위안으로 전망(미국식품공업협회)

ㅇ 정부 정책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식품은 성분 요구, 해외생산업체 등록제 등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수입규제가 적용되는 품목임.

 - 2017 iResearch 수입식품 보고서의 중국 소비자 주요 관심도 조사에 따르면 안전성(47%)과 품질(42%)이 브랜드(33%), 

가격(29%)보다 더욱 높은 관심사항으로 나타남.

 - 우리 기업은 중국에서 금지된 성분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격보다는 안전성 등 품질 요소 및 브랜드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도 저염식, 유기농제품에 주력해야 함.

ㅇ 2~3선 도시의 수입식품 소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비한 마케팅 및 유통전략 수립 필요

 - 현재 중국의 수입식품 소비는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 및 연해 지역에 집중

 - 2~3선 도시의 경제 성장, 도시화 추진, 소득 증가 등 요인의 영향으로 2~3선 도시의 수입식품 소비가 급증 

추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서부내륙 등 2~3선 도시를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상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2~3선 도시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유통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중국시장뉴스 2018.11.29.(Vol.614) http://news.kotra.or.kr

- 8 -

[산업/상품] 中, 5G를 넘어 6G를 바라보다

- 中 공신부, 6G 연구 개발의 구체적 청사진 내놔 -

- 2030년까지 상용화시킬 목표 -

 

 2018.11.28. 선양무역관 동흔

 

□ 중국, 6G 통신인프라 핵심 기술 연구에 착수

ㅇ 최근 중국은 6세대 이동통신(6G) 연구 개발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함.

 - 중국공업정보화부 IMT-2000(5G) 무선기술 사업팀 수신(粟欣) 팀장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연내에 6G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며 2020년부터 본격 개발에 착수해 2030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이미 6G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식 

연구시기와 상용화 목표시기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임.

ㅇ 2030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6G 통신기술은 100Gbps 이상의 전송속도 구현해 5G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의 광범위한 적용을 뛰어넘고 사람과 사물, 공간, 데이터, 프로세스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함. 

이에 따라 환경 자체가 사물인터넷이 된다는 ‘만물지능인터넷(AIoE: Ambient IoE)’ 시대를 열어줄 전망임.

 이동통신 세대별 비교

자료원: KOTRA 선양 무역관 정리

 

ㅇ 아직 5G 네트워크의 상용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중국,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발빠르게 6G 개발에 

뛰어들고 있음.

 - 미국의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작년 7월 6G 연구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음.

 - 일본 NTT는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100Gbps 무선전송 시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며, EU와 러시아 등도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6월 테라헤르츠(THz) 대역 주파수로 100Gbps 속도를 내는 6G 이동통신기술 개발에 

착수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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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이동통신기술의 현주소

ㅇ 그간 중국의 2G, 3G, 4G 이동통신 서비스의 품질 및 상용화 속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쳐졌기 때문에 5G 기술부터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연구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2013년 2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발전개혁위원회(发展和改革委员会),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는 

IMT-2020(5G) 추진팀을 공동 설립하며 본격적인 5G 프로젝트를 가동했음. 2020년 전국 상용화를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관련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음.

5G 이동통신 관련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발표 추이

자료원: 중국전문가포럼, KOTRA 선양 무역관 추가 정리

ㅇ 중국의 이동통신업체들도 이러한 정부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5G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차이나유니콤(中国联通)은 이미 16개 도시에서 잇따라 5G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시범 상용을 거쳐 

2020년에는 상용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임.

 - 차이나텔레콤(中国电信)은 2017년 12월부터 5G 시범 기지국을 개통했으며, 슝안(雄安) 등 6개 도시에 5G 혁신 

시범망 구축에 나서고 있음.

 - 차이나모바일(中国移动)도 올해 안에 세계 최대 규모의 5G 시험망을 구축할 계획임.

 - 중국은 이르면 2019년, 늦으면 2020년 5G의 서비스의 상용화를 실현할 전망임.

ㅇ 5G 상용화에 따라 기대되는 중국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2030년 6조3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임.

5G 상용화에 따른 경제효과(단위: 억 위안)

 자료원: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息通信研究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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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ㅇ 내년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가 예정된 가운데 중국은 5G를 넘어 6G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5G에 이어 6G 서비스에서도 주도권을 잡아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선점하려는 글로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임.

이동통신업계 관계자 인터뷰

Q1. 5G 상용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6G 연구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A1. 과거의 경험에서 미루어봐도 한 세대의 네트워크가 상용화 준비에 들어갈 무렵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6G 기술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나아가 

국가안보나 국제 통신시장에서의 발언권 확보를 위해서도 6G에 기반 기술부터 선점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Q2. 6세대 네트워크 통신망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와 혁신은 무엇인가?

A2. 6G의 기술적 우위에 따라 보다 빠른 전송속도와 로딩시간 단축, 보다 큰 주파수 대역, 보다 넓은 범위 커버, 

보다 높은 자원 이용률 등의 방향으로 정보화사회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사용 중인 4G 서비스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의 6G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이른바 ‘만물지능인터넷’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원: KOTRA 선양 무역관 자체 진행

자료원: 中国证券报, 科学网, 中国科普网, IT之家, 财经网, 新华网, 中国信息通信研究院, 중국전문가포럼, KOTRA 선

양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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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품] 궐련형 전자담배 중국 시장 현황 및 전망

- ‘흡연 대국’ 중국,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방대한 소비 잠재력 존재 -

- 판매 승인은 아직이나 해외 직접 방문 구매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암암리에 거래 중 -

 

 2018.11.23. 샤먼무역관 이지현

□ 상품명 및 HS Code

○ 궐련형 전자담배(HS Code 854370), 중국내 명칭: 加热不燃烧电子烟(가열불연소전자담배)

○ 담배 제품. 시가·셔루트·시가릴로 및 궐련(담배 또는 담배 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담배, 담배 상품 및 관련 장비(HS Code 2402)
 -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에 연초 고형물(Tobacco Stick)을 끼우고 고열로 가열해 니코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

□ 개요

○ ‘흡연 대국’ 중국의 광대한 흡연인구 
 - 신탄캉발전연구센터(新探健康发展研究中心)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흡연자 수는 약 3억 5000만 명으로 

세계 총 흡연자의 1/3을 차지하고, 세계 44%의 연초를 소비하고 있다고 발표함.
 - 중국은 세계 최대의 담배 생산국이자 흡연 국가. 중국 전체 인국에서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7%로, 세계 평균(22%)보다 

더 높음.

○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방대한 소비 잠재력
 - 매년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100만 명에 달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10만 명에 이름.
 - 국가적 차원에서 금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은 물론 흡연자 개개인들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점을 인식. 

이에 따라 연초에 비해 인체에 덜 유해함과 동시에 연초에 상응하는 맛과 특성을 지닌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

 - 궐련형 전자담배는 전자기기와 같은 외형으로 인하여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중임. 
 - 연초의 경우 특유의 독한 담배 냄새가 몸에 배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기도 적고 냄새가 거의 배지 않아 

흡연자들에게 각광을 받음.

서울 신라면세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자료원: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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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현황

○ 현재 중국에선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연초 고형물(Tobacco Stick)의 판매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임.

 - 기존의 액상형 전자담배와 다르게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 고형물로 인하여 연초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음. 

 - 중국의 연초 시장은 중국 정부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연초전매국(中国人民共和国烟草专卖局)”이 독점으로 관장하고 

있으며 판매를 위해서는 기관의 허가가 필수적임.

 -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연초 고형물은 모두 소비자가 직접 해외에 방문하여 구매한 

제품들이며 그 외의 연초 고형물은 사실상 모두 불법적인 채널을 통해 유통된 것들임.

○ 해외여행 중 직접 구매 또는 보따리상(다이궁)을 통한 중국 내 유통

 - 해외여행을 통한 현지 직접 구매 형식은 당국의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요우커를 중심으로 면세 구입

 -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이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에서 웨이신(微信)이나 웨이보(微博)와 같은 SNS 계정을 

통해 암암리에 유통

 - 타오바오(淘宝), 징동(京东)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가 합법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부속 액세서리 판매로 

위장하여 고객들에게 접근한 뒤 궐련형 전자담배와 연초 고형물을 판매

 - 포장된 상태로는 밀수품임을 알 수 없다는 허점을 노려 궐련형 전자담배를 대량으로 밀수한 뒤 일반 택배업체를 

통해 배송

타오바오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브랜드 ‘아이코스’를 검색한 결과 충전기, 전용 홀더와 같은 액세서리 제품만이 검색되는 모습

   자료원: 샤먼무역관 직접 촬영

□ 중국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전망

○ 매년 성장 중인 중국 전자담배 시장 규모

 - Ernst & Young ITEM Club(安永统计俱乐部)의 통계 수치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전자담배 소비자 규모는 약 150만~2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총 흡연자 수의 0.43~0.57%에 해당함.

 - 중국 정부는 최근 연초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연초 흡연량을 낮추기 위해 연초 한 갑에 54%에 이르는 무거운 

세금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에 나섬. 이에 따라 전자담배 시장이 뒤늦게 성장하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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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담배 시장 규모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원: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 연초 흡연을 가장 만족하게 대체할 수 있는 제품

 - 연초 흡연은 중국의 흡연문화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일반 연초처럼 궐련을 사용한다는 점이 중국 시장 

상황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액상 원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전자담배보다 시장 장악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

 -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그 흡연감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연초 흡연을 병행하는 ‘이중 흡연’이 빈번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그 맛과 흡연감이 연초 흡연에 상응하여 궐련형 전자담배만으로 만족이 가능한 경우가 다수

○ 궐련형 전자담배의 득과 실

 -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연초에 비해 담배연기와 역한 냄새가 훨씬 적음. 담배 냄새로 인한 아파트 층간 갈등, 

산불 문제와 같은 주변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어 흡연자들에게 환영받고 있음.

 - 궐련형 전자담배의 기기는 여러 색깔과 예쁜 모양, 콤팩트함을 가지고 있어 젊은 층에게 패션 아이템으로도 

어필이 가능

 - 담배연기와 역한 냄새가 적다는 장점이 도리어 무분별한 흡연을 초래하고 있음. 집에서 흡연을 자유롭게 하다 보니 

흡연량이 더욱 늘어남은 물론 비행기나 기차 같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궐련형 전자담배를 흡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에 비해 인체에 덜 유해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입증이 되지 않음.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사는 “세계보건기구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 연초보다 평균 90% 적은 것으로 발표하였으나 

대한민국 식약청은 타르 함량이 일반 담배보다 더 높다고 결론 내림.

○ 중국 정부의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연초 고형물(Tobacco Stick) 판매 승인 여부

 - 현재 중국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자기기의 판매는 허용하고 있으나 연초 고형물(Tobacco Stick, 烟弹)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신형 담배제품 식별검역작업에 관한 통지(关于新型烟草制品识别检查通知)’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면 

관련 허가증이 필요함. 

 - 중국의 연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 기구인 “중화인민공화국연초전매국(中国人民共和国烟草专卖局)”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무해함’과 ‘금연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 등을 이유로 아직 생산과 판매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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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BIG3 제품 비교

□ S면세점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판매원 J씨와의 인터뷰

Q1. 요새 중국 아이코스의 판매 현황은 어떠한가?

A1. 아이코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와 연초 고형물의 대다수 고객은 중국인 관광객들이다. 인당 적게는 기기 1대와 

연초 고형물 2보루(20 갑), 많게는 수십 대의 기기와 연초 고형물을 구매하는 손님들도 많다. 올해 초만 해도 

아이코스 매장이 개장하기 무섭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한 시간이면 물량이 동났었다. 지금도 중국인 

손님이 많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다.

Q2. 궐련형 전자담배가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2. 가장 큰 이유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한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중국에 없고 또 연초의 특성과 전자담배의 

특성 모두를 가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흡연 방식이 흡연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한다. 모양과 

색상도 예뻐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찾는다. 또한 중국인들이 워낙 애연가이기도 하고 기존의 연초와 비슷한 

맛을 가졌으나 일반 담배에 비해 건강에 덜 유해한 점이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 시사점

○ 중국 전자담배 시장 성장과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 및 인식 증대

 - 연초 흡연이 초래하는 건강상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적·개인적 차원에서 일반 연초 대체재에 

대한 수요 증대

 - 중국 흡연인구의 99% 이상이 연초 흡연자인 상황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는 일반 연초를 대체하기 쉽지 않음.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맛과 흡연감이 연초에 상응함은 물론 연기와 냄새가 매우 적어 흡연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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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전자담배 흡연자 규모가 전체 흡연자의 약 10% 수준까지 성장할 경우 시장규모는 1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초 흡연을 선호하는 중국인의 특성상 기존의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의 대다수가 궐련형 전자담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조기 선점 필요

 - 성장하는 중국의 전자담배 시장을 선점하면 향후 막대한 수익 창출 가능

 - 먼저 판매가 합법인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의 공급을 늘리고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궐련형 전자담배를 중국 

흡연자들에게 알려야 함.

 - 전자담배의 소비재인 궐련의 유통구조를 확립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중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맛의 궐련을 개발해야 함.

 - 현재 전자담배(HS Code: 854370 기준)는 한-중 FTA 협정세율 0%이며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 16%가 부가됨. 

○ 중국 정부의 연초 고형물 판매 허가 여부가 관건

 - 현재 중국의 연초 총판을 관장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연초전매국(中国人民共和国烟草专卖局)”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유무와 관련하여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음.

 - 궐련형 전자담배의 원활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금연보조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규명해야 함.

 - 주변 국가인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가 전체 담배 시장의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으며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도 호의적임. 중국 당국의 향후 법적 규제 행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중국 정부도 궐련형 전자담배 승인에 대해 낙관적일 전망

자료원: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베이징해관(北京海关), 한국 관세청, 아시아경제, 최덕호 <중국담배시장, 

궐련형 전자담배 성공할까>, 샤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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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상품] 중국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시장 동향

- 전반적으로 빠른 성장보다는 완만한 성장세 보여 -

- 한국, 중국의 수입국 3위이나 주요 브랜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

 

 2018.11.26. 정저우무역관 김품소

□ 시장규모

ㅇ 중국 중상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2~2017년 중국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생산량은 완만한 성장 추세에 있음.

 - 2017년 생산량은 최고치에 달해 230만9000톤을 기록함.

2012~2017년 중국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생산량

 

자료원: 중국 중산산업연구원

ㅇ 2018년 1~5월 중국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생산 현황

 - 2018년 1~5월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누적생산량은 71만2000톤을 기록함.

 - 해당 수치는 전년대비 1.78% 하락했으며 현재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2018년 1~5월 중국 스테인리스 일용품 생산 추이

자료원: 중국 중산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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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경쟁 동향

ㅇ 중국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제조기업은 약 1300개사이며 제품 종류는 300개에 달함.

 - 현재 글로벌 브랜드 제품은 고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지만,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 시장점유율상 큰 차이는 없음.

 - 중국 제품은 현재 중고가 시장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나 글로벌 브랜드의 점유율이 높아 진입이 어려움.

 - 로컬 브랜드 중 경쟁력을 갖춘 중링펑(凌峰), 쉬앙희(双喜) 등은 중국 소도시, 농촌 도시의 중고가 시장 진입에 주력 중임.

 - 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중소기업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3, 4선 도시에서 선전하고 있음.

중국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주요 브랜드

 자료원: 텐센트

□ 현지 수입동향

ㅇ 2017년 중국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수입액은 6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7% 감소했으며, 주요 수입국은 독일, 

태국, 한국, 미국 등임.

 - 한국산 수입액은 558만 달러로 2016년에 비해 31.7% 감소했으며, 중국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전체 수입액의 

약 2%를 차지함.

2017년 중국 스테인리스 일용품 국가별 수입 현황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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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절차

ㅇ 중국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수입절차

 - 중국 '2018년도 중국 세관 세칙'에 따르면, HS Code 7323류의 상품 수입 시 수입통관단을 제출해야 하며 통관 시 

상품검역국에서 CIQ 검사를 받음.

□ 세율

□ 시사점

ㅇ 스테인리스 일용품 중 대표 품목인 주방용품은 다양한 종류와 우수한 품질로 중국 로컬 브랜드보다는 해외 브랜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음.

ㅇ 허난행운구 전자상거래 판러타오 총경리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주방용품은 중국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힘.

ㅇ 현재 한국산 스테인리스 일용품은 중국 수입 시장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나, 

2017년 수입액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해 도전에 직면함.

ㅇ 현재 한국 제품은 현지에 유통이 많이 되고 있으나 ZWILLING 등과 같이 고가이면서 대표 브랜드가 적음. 

현지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제품의 브랜드화가 선행돼야 함.

ㅇ 중국 1, 2선 시장을 타깃으로 고가 제품을 3, 4선 시장을 목표로 저가 제품을 내놓는 등 시장에 맞는 세분화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 중산산업연구원, 텐센트, KOTRA 정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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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1사(社) 1청년 일자리 운동 참가 안내
KOTRA 베이징무역관(K-move 센터)

KOTRA에서는 국내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우리 청년의 해외취업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사 1사 1청년 일

자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우리 진출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o 첨부파일 작성 후 이메일 회신

  - 1사 1청년 일자리 운동 참가 신청서

  - 구인계획, 인턴 채용 조사표

□ 문의

 o KOTRA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차장, 왕매청 주임

 o 연락처: +86-10-6410-6162(내선 58)

 o 이메일: 522484@kotra.or.kr

 o 신청서 다운로드

 ➀  1사 1청년 일자리 운동 참가 신청서 (http://infomailer.kotra.or.kr/20180507/1%20%282%29.hwp)

 ➁ 구인계획 조사표 (http://infomailer.kotra.or.kr/20180507/2.docx)

 ➂ 인턴 채용 조사표 (http://infomailer.kotra.or.kr/20180507/3.docx)

- 항상 중국시장뉴스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끝/
/끝./


